
열왕기상7장 

솔로몬의 왕궁 건설, 성전의 놋, 은으로 만든 물건들  

(찬송 385 장) 

2022-7-27, 수 

맥락과 의미 

6장에서 성전 건축을 끝마쳤다고 하지만, 7:51에 가서야 모든 것을 마쳤

다고 말합니다.  

7장 앞부분에서 솔로몬의 궁궐 건축의 전부를 마친 것이 (7:1) 먼저입니

다. 그 후에야 13-51절은 성전의 놋, 금으로 장식물과 기구들을 만든 것을 

말합니다.  

 

1. 솔로몬의 왕궁(레바논 나무궁궐)의 건축 (1-12절) 

2.  히람이 놋으로 성전 장식물과 기구를 만듦(12-47절) 

3. 솔로몬이 성전 안에서 쓰는 기구를 금으로 만들고 비치 (48-51절) 

 

1. 솔로몬의 왕궁(레바논 나무궁궐)의 건축 (1-12 절) 

1) 하나님의 성전보다 자기 왕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솔로몬(1절)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지만 자기 궁궐을 짓는 것이 더 중요했

음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6:34에서는 솔로몬은 성전을 7년 만에 건축을 “완

공했다”고 합니다.  7:1은 자기의 집(궁궐)을 위해서는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의 모든 집을 완공했다:” 고 합니다. 

a) 자기 집을 짓는 데는 성전을 짓는 것 보다 두 배의 시간을 들였습니다.   

b) 자신의 집은 “모든 집을 완공했지만” 하나님의 집은 모든 것이 완공하

지 않은 것으로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집을 완공하기 전에 자기 집을 짓기 시작한 것으로 짐작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건축이 생각보다 지연되었을 것입니다. 6장

에서 성전 건물의 뼈대와 내부 인테리어가 끝난 다음에, 궁궐 건축을 말하고, 

7:51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것을 마쳤다”고 합니다.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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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몬은 자기 집을 위하여 모든 것을 마치는 것이 성전의 모든 것을 마치는 

것 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c) 솔로몬의 왕궁이 성전 보다 더 컸습니다. 

 

2) 왕궁의 크기와 용도 

솔로몬의 왕궁은 가로 46m 세로 23m 높이 13.5m였습니다. 성전은 

27m*9m*13.5m였습니다. 왕궁은 성전의 두 배 가량됩니다. 성전처럼, 왕궁

도 돌과 백향목으로 만들었습니다. 

기둥을 세워 만든 현관(6절) 

23m*13.5m*13.5 m 성전과 비슷한 크기인데 어떤 용도인지 분명치 않습

니다. 

재판하는 법정 (7절) 

솔로몬 자신의 왕궁(8절) 

바로의 딸인 솔로몬의 아내를 위한 왕궁(8절) 

이와는 별도로 솔로몬 자신과 바로의 딸인 왕비의 개인적 용도를 위한 

왕궁이 두 개 있었습니다 (8절). 

 

2.  히람이 놋으로 성전 장식물과 기구를 만듦(12-47 절) 

이제 성전 안의 기구들을 만듭니다. 놋기구는 히람이 만듭니다. 금으로 

된 기구는 솔로몬이 만듭니다. 이스라엘 납달리 여인과 두로 사람 사이에 난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왔습니다. 그는 놋으로 하는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 

(지식)이 있는 자였습니다 (14절).  출애급 후 성막을 만들 때 브살렐이 하나

님의 신으로 충만하여 지혜와 지식 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출 31:3).  

 

1) 성전 앞에 두 놋기둥 (13-21절) 

히람은 성전 현관 앞에 두 놋기둥을 만들었습니다. 높이는 8.1m 였습니

다. 기둥 위에 기둥 머리를 2.3m 되게 만들어 붙였습니다. 기둥 머리에 그물

을 얹었습니다. 그물에는 석류를 두 줄로 200개를 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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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기둥을 야긴 (그 분이 세운다)과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로 이름

을 붙였습니다. “야긴”은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했고,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왕위를 “세우신다.” (2:12,24)와 같은 말입니다. 성전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를 하나님이 굳게 세우신다는 약속입니다. 

 

2) 성전 앞 바다 (물 담는 통 22-26절) 

직경 4.5m   둘레 13.5m 되는 둥글게 된 큰 물탱크(두껑은 없음) 를 놋으

로 만들었습니다. 바다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원으로 된 바다의 바깥으로 

돌아가며 박(식물)을 장식했습니다. 45cm 마다 10개의 박을 장식했습니다. 

12마리의 소를 만들었고, 그 소들 위에 바다를 얹었습니다.  소의 모양은 3

개씩 동서남북으로 향하였습니다.  

바다에는 44 kl의 물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이 물은 성전에서 섬기는 제

사장의 정결례를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3) 10개의 작은 물대야와 받침대 (27-39절) 

10개의 작은 물대야와 그것을 받치는 10개의 받침대를 놋으로 만들었습

니다. 받침대는 가로와 세로가 1.8m, 높이가 1.3m  였습니다. 받침대의 네면

에는 그룹 (천사)과 사자와 종려 나무를 새겼습니다. 받침대 밑에는 4개의 

바퀴가 있었습니다. 5개는 성전 북쪽에, 5개는 남쪽에 두었습니다.  

받침대와 물대야도 성전에서 제사장이 제사하는 일에 필요한 데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4)  기타 놋 기구들 (40-47절) 

후람은 위의 기구들 외에, 성전 뜰의 제단의 재를 치우는 부삽, 대접 등을 

만들었습니다. 놋기구들은 요단계곡에서 부어 만들었습니다.  

 

 

3. 솔로몬이 성전 안에서 쓰는 기구를 금으로 만들고 비치 (48-51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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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람이 만든 것들은 성전 바깥에 있는 물건들이 었습니다. 성전 안에 있

는 모든 물건은 금인데, 솔로몬이 책임지고 만들었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중요한 세 종류의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분향단, 진설병의 상, 10개의 등대

입니다. 등대는 북쪽으로 5개 남쪽으로 5개를 두었습니다.  

그 외에 분향단과 등대의 불을 피는데 필요한 부집게, 심지 다듬는 기구, 

향로,  불옮기는  그릇, 제단에 피를 뿌리는 그릇을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성

소와 지성소에 들어오는 문의 돌쩌귀도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만드는 일을 마쳤고 (샬람, 51절), 그와 

별도로 그의 아버지 다윗이 바친 은, 금 기구들은 성전 창고에 보관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집은 완성되었습니다. 돌과 나무 (백향목, 잣나무), 금과 

놋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믿고 복종할 일 

6,7장의 성전 건축의 한 가운데에 왕궁의 건축의 이야기를 넣어 둔 것은 

한편으로 솔로몬의 우선순위가 성전보다는 자기 집을 짓는 것에 있었음을 

비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써, 여호와께 예배하는 성

전이, 백성을 다스리는 궁전을 감싸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함께 하

심이 왕과 하나님의 백성을 감싸시고 보호하심을 나타냅니다. 여호와의 집

은 여호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고 견고하게 하는 분으로 함께 한다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그 성전도 나중

에 하나님이 멸망시키셨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성전의 장엄함과 화려함을 눈으로 보듯이 생생하게 읽었

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전의 눈에 보이는 영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전

의 목적입니다. “내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6:11-13)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이 성전도 버리실 것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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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전에는 이런 물질적 수단인 성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경험하게 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

다. 제자들을 불러서 직접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제자들을 통해 복음을 전

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요 성전의 한 부분들이 

되게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인 성전의 돌, 나무, 금과 놋 기구 등의 한 

부분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완전

함을 향하여 자라 갑니다 (엡1 4:15).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을 사랑하

고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모든 일을 합니다. 

우리 자신이 놋으로 된 기구처럼 빛이 나지 않아 보이는 일을 하고 있다

고 생각됩니까?  딤후 2:20-22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 봅시다. 

“20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21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

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22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

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

라.”   

사람이 보기에는 귀함과 귀하지 않음이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깨

끗함과 거룩함을 보십니다. 그리스도의 죄용서의 은혜를 의지하여, 탐욕을 

버리고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섬기는 깨끗함과 거룩함에서 각자가 성

장합시다. 또한 성도들과 함께 깨끗함과 거룩함에서 성장합시다.  

히람에게는 성령님이 지혜와 총명, 지식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모든 성도를 직분자로 부르시고 성령님의 지혜로 충만케 해 주시고 있습니

다.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을 의지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쓰시고 있다. 그리스도의 지체다.”는 사실이 우리를 귀하

게 만듭니다. 성령님 안에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금 

처럼 빛나거나 놋처럼 투박하거나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의 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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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으로 말할 수 없는 영광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도, 성도들도 

세상의 기준으로는 놋처럼 초라해도, 하나님의 성전의 한 부분입니다. 서로

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합시다. 

 

1.  오늘 말씀을 통해 계시해 주신 하나님을 감사 찬양합시다. 

2.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에 순종하라 하십니까? (회개, 감사, 사랑, 섬김 등)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인 교회의 지체된 나 자신이 금이나 은 처럼 사람의 눈에 귀

해 보이지 않고 놋과 돌처럼 소박하게 보입니까?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나의 존재가치를 알고서 내가 교회와 형제 자매를 섬길 것으로 어떤 것이 있을

까요? 

 

조금 더 생각하기 

<참고> 성전 기구 (출처: NIV 스터디 바이블) 


